
합성섬유 필라멘트직물의 

염색가공(17) 

 

 

5) 염색기종의 선정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을 염색하여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제

조하려면 먼저 피염물에 가장 알맞은 염색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말하기 

쉬워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이라고 쉽게 불러 넘기고 있으나 실제로

는 그 소재, 조직 등에 따라서 염색기종이 달라진다. 

염색기종의 선정에 있어서는, 먼저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압형 염색

기와 고압형 염색기의 선정이 결정되고, 소재가 보통 폴리에스터일 것 같으

면 고압형 염색기를 선정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다. 

상압형 염색기로 캐리어병용 염색도 할 수 있으나 염착율이 낮아서 농색

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염색시간이 길어져야 하고, 균염성이 좋지 않

고 캐리어의 독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보통 

폴리에스터직물의 경우 상압형 염색기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년에 와서 상압가염형 폴리에스터 필라멘트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기

는 하나 고압염색을 필요로 하는 보통 폴리에스터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경사방향의 장력이 허용되는 직종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구김

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직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염색기종 선정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번 생긴 구김은 수정할 수 없다든지, 수정하기가 어려운 직물일 때는 

Rope상 염색은 할 수 없음으로 확포상염색을 해야 한다. Rope상 염색을 할 



것인가, 확포상 염색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경사방향의 장력이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염색기종은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이 관계를 종합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이 된다. 

 

<표 7> 피염물과 염색기종 

특   징 
기종 

피염상태 장력 기타 
적용품종 

Jigger 확포 대 
구김발생용이 

ending발생용이 

Taffeta, twill, satin, voile, 생사, 연사직물 

Beam 확포 소 
Moire발생하기

쉬움 

Taffeta, twill, satin, voile, 가공사를 사용한

엷은 직물 

Wince Rope 중 
Rope구김용이 

얼룩발생용이 

Georgette, dechine 등의 강연사 직물, 가공

사의 엷은 직물 

액류 Rope 소 무난함 거의 모든 직물을 두루 처리할 수 있음. 

padder 확포 대 
Listing 발생이 

염려됨 

Taffeta, twill, voile, dechine, satin 등 

 

위에서 적은 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작업

에 있어서는, 염색공정에서의 작업성과 품질, 그리고 작업능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염색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6) 염색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일 

폴리에스터직물의 염색에 사용하는 염료는 분산염료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양이온 염료 가염형 폴리에스터섬유는 분산염료 분만 아니라 양이온염료도 

물론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분산염료와 양이온염료들 중에서 각각 20종 정도의 염료들이 

실제로 많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료 선택시에는 색상, 견뢰도, 가격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균염성이라든지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염성과 염색속도, 

pH의존성, 욕비의존성 상용성 등과 작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산성, 응집성, 

고온정성과 오염성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균염을 얻기 위한 대책과 방법 

일반적으로 균염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염료의 흡착을 여하히 하여, 균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균일하게 흡착되지 않았더라도 이염시켜서 균

일하게 해야, 될 수 있는 한 짧은 시간동안 능률적으로 균염을 얻기 위해서 

흡착과 이염과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말하면 승온을 주의깊게 조절하여 균일흡착을 도모하고, 이염시간을 

단축하든지 약간의 불균염이라도 빨리 흡착시켜(승온을 빨리 함) 이염시켜서 

균염효과를 얻든지 하는 두 방법 중의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 

염색이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 시간에 균염을 얻으려면 역시 먼저 균일

하게 흡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승온을 느리게 하는 것) 이염에 의한 

균염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균일흡착

과 이염향상을 도모코자 조제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조

차 없는 염색기술자의 상식이다. 

능력있는 작업자가 되려면 염색시에 헛된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 목적



을 달성하려면 염료와 염색기의 균염능력에 따라서 불균염이 안될 정도로 

승온을 빨리하고 필요한 온도 범위만을 조절해야 하고, 배합염색의 재현성과 

균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합조성에 따라서 흡착속도와 온도조절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성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염발의 수치화 

균염을 얻기 위해서는 염발의 조절과 염발의 일치가 중요하다. 이러기 위

해서는 먼저 염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수치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수단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염료의 승온 흡수곡선을 측정해야 이것을 해

석함으로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분산염료의 경우 일정승온 조건하의 흡수곡선은 <그림 24>와 같은 S자 곡

선이 있다. 

 

 

V : 최대흡수속도(온도의존성)  T1 ; 흡수개시온도  T2 : 흡수종료온도 

<그림 24> 승온흡수 곡선의 보기 



온도가 낮은 곳에서 흡수가 천천히 시작되어서, 어느 온도에서 흡수가 급

격히 일어나고,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면 흡수는 늦어져서 평형에 접근한다. 

이 흡수곡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값들을 얻는다. 

V : 최대흡수속도(온도의존성) 

T1 ; 흡수개시온도 

T2 : 흡수종료온도 

 

여기서 V는 1℃/min의 승온속도에 있어서 1분간 염욕 중 염료의 몇 %가 

염착하는가 하는 값으로 표시된다. 

T1과 T2는 곡선의 변곡점이기는 하나 거의 모든 염료와 거의 모든 염색농

도에서, T1은 최종염착량의 20%가 염착된 점이고, 

T2는 최종염착량의 90%가 염착된 곳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균염의 견

지에서 보더라도 처음 20% 부근과 최후의 10%정도는 흡수속도가 상당히 느

리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도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정

한다. 

즉 균염 대문에 조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중간의 70%로서, 이 T1과 T2

의 사이를 “조절온도범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값들이 어떻게 실

제 염색에서의 염발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염발이 빠르다”고 하

는 말에는 “저온에서부터 염착이 시작되고(T1이 낮다), 급격히 염착된다. (흡

수속도 V가 빠름)”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보기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림 25>의 A와 B의 염료배합은 어느 쪽이 염

발이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균염의 견지에서 보면 A쪽이 빠르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시료를 채

취한 사람은 B쪽이 빠르고 A가 늦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균염성의 견지에서는 V가 중요하고, 상용성의 견지에서는 T1

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견해로부터 염발은 V와 T1의 두 값으로 이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5> 모양이 다른 두 종류 흡수곡선의 보기 

 

③ 염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산염료의 흡수곡선은 염색농도에 다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보기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있는 사실들은 

· 엷은 색일수록 저온에서 염착된다. (T1이 낮아짐) 단, T1에는 하한치가 

있다. (80℃ 부근) 



· T1의 변화비율은 염료에 따라 상이하다. (농도의 의존성은 염료의 고유

한 성질임.) 

· 흡수속도 V는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단 극단적인 색에는 다소 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데 염색온도가 변하더라도 V는 불변(활성화 에너지는 농도에 무관하

게 일정)하고 T1은 엷은 색일수록 낮아지나 폴리에스터섬유의 이차천이온도

인 80℃ 부근에서 염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염료들은 농도의존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도의존성이 

작은 염료일수록 염색농도에 의한 흡수곡선의 변화가 적음으로 배합하기 쉽

다는 말이 되고, 만약 온도의존성이 전혀없는 염료가 있다면 배합성분으로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흡수 곡선의 농도 의존성의 보기 



한편, 승온속도를 달리할 것 같으면 염발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보기를 들어 보면 <그림 27>과 같다. 

 

Dianix Yellow F3G-E 3.0% 

 

 

Dianix Red BN-SE 3.0% 

 

<그림 27> 염발에 미치는 승온속도의 영향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승온속도가 2배가 되면 흡수속도 V도 2배로 증가

하고, T1은 승온속도가 변하더라도 그다지 변하지 않으나, 극단적인 차이가 

생길 경우는 낮아진다. 

결국, 승온속도를 변경시킴으로서 조절 가능한 것은 염발 중의 V만이고, 

T1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분산염료의 초기 흡착성(Strike성) 

분산염료로서 폴리에스터섬유를 염색할 때, 승온과정에서는 흡착속도가 확

산속도 보다 월등하게 빠름으로, 승온도중에서는 일시적으로 표면흡착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보기를 들면 <그림 28>에서와 같이 전욕으로부터 계산한 흡

수곡선과 환원세정(reduction clearing)한 다음에 수출해서 구한 값과는 크게 달

라지는 염료가 있다. 

 

 

<그림 28> 분산염료의 초기 흡착성 

 

<그림 28>에 있어서 실선과 점선의 중간에 있는 염료는 물로 씻어서는 탈

락하지 않으나, 아세톤세정이나 환원세정에 의해서 탈락할 정도의 약한 결합

력에 의해서 섬유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염료도 온도가 상승하면 확

산속도가 커져서 언젠가는 섬유내부로 확산되어감으로 어느 일정온도 이상

에서는 잔욕치와 추출치가 일치한다. 

염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초기흡착성이 있기 때문에 염료의 화학구조로

부터 예상되는 염발과 실제 염발이 크게 다른 거동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균염성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이 초기 흡착(strike)성도 포함해서 염발을 조

절해야 할 것은 물론 필요하다. Strike성은 각종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만 염료



의 종류와 염욕에 첨가하는 염색조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⑤ 염발에 미치는 염색조제의 영향 

분산염료의 염색에 사용되는 조제들은 각종 음이온화한 비이온계면활성제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산염료의 염

착기구라든지, strike 현상으로 보아서 그 염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염발에 미치는 염색조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림 29>에 그 보기를 들어 

놓았다. 

 

 

<그림 29> 염발에 미치는 염색조제의 영향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trike성이 큰 염료일수록 큰 영향을 받고, 

일반적으로 염발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strike성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Strike성이 없거나 적은 염료에서는 조제를 넣어도 염발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과량(2g/l 이상) 첨가하면 최종 흡착량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요컨데 염발에 미치는 염색조제의 작용은 흡착평행을 어느 정도 염욕측으

로 밀리게 해서 승온초기의 급격한 흡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제의 완염작용은 strike성의 조절이라는 말로 불리워지는 작용에 의하여 

염발이 늦게 하여 균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원래 strike성이 

적거나 없는 염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완염작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제들 중에는 흡착과정에서의 완염작용 뿐이 아니고, 오히려 균염

과정에서의 이염속도를 크게 주는 작용도 있음으로, 이 점은 별도문제로 고

찰되어야 할 것이다. 

 

⑥ 분산염료의 상용성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염발은 흡수 개시온도 T1과 흡수속도 V에 의하여 

수치화 되는데 이 값들을 활용하여 배합 염색시의 상용성(compatibility) 즉 

염발 맞추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분산염료의 경우 배합시의 염발도 원칙적으로 다독 염색시의 그것과 동일

하다. 다시 말하면 배합염료 성분들 사이에는 상호작용력이 작용치 않는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라는 사실들이 실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기를 보면 <그림 3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0> 배합염색시의 흡수곡선 

 

단 화학구조가 아주 비슷한 구조의 염료간에는 상호작용이 있으나 이것은 

유사성의 극한, 즉 동일염료의 배합(농도가 진해졌을 경우)을 했을 때, 농도

의 의존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상호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는 유사성척도로서 K. Hoffmann등

의 혼용시험에 의한 융점 강화현상을 눈대중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염료의 혼합에 의하여 융점강하를 나타내지 않을 정도의 염

료들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학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비슷한 색깔의 염료라는 말이 됨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삼원색의 배합시에는 상호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산염료의 염발에는 배합시의 독립성과 농도의존성의 양면성

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배합비율 농도에서 항상 염발이 일치하는 삼원색은 있

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배합시의 염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색상(배합비율)에 따라서 T1

가 V의 값이 비슷한 염료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염료들 가운데는 농도의존성이 극히 적은 염료들도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편 배합염색시 독립성을 이용해서 build-up성이 특히 탁월한 염료를 조작

할 수도 있다. 보기를 들면 어떤 색상의 아주 진한 염색을 얻고자 할 경우 

단독 염료로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동일색상이면서 구조가 다른 염료를 2~3종

류 배합해서 염색하면 각 각의 성분이 독립적으로 build-up하기 때문에 단독 

염료로서는 얻을 수 없는 진한 색상을 낼 수 있다. 

 



⑦ 고온에서의 응집 

분산염료가 고온에서 응집하여 염색얼룩을 발생케하는 요인으로서는 첫째, 

염료자신의 용해도, 융점, 분자량 등과 같은 화학구조적인 것과 입자의 크기 

및 형상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것과 표면전위, 표면활성도 등과 같은 물리화학

적인 요인과 둘째, 분산제의 용해성, 분산력, 가용화력 등의 요인과 셋째, 폴

리에스터섬유 자신이 함유하고 있는 올리고머와 부착유제의 요인과 넷째, 염

색의 농도, 첨가조제, 염색용수의 수질, pH, 승온 속도, 피염물의 밀도, 액류

의 유량, 유속, 교반상태 등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단히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고온응집이라는 

문제를 발생케 함으로 응집얼룩만을 보고서 그 발생 원인을 추정,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래피드 염색시에 흔히 생기는 고온응집 얼룩을 발생케하는 경우들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너무 진한 염료분산액을 고온 염색할 때 응집이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

의 응집은 소멸되지 않는다. 

- 균염제와 상용성이 좋지 않을 때 즉, 균염제로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성분이 많을 경우, 고온안정성이 불충분하여 응집이 생긴다. 

- 폴리에스터직물의 전처리가 불충분하였을 때 올리고머와 유제 등에 의하

여 이들과 염료의 응집이 생긴다. 

- 염색용수 중에 Ca++, Mg++ 등과 같은 경도 성분이 많을 때. 

- 캐리어병용 고온염색을 했을 경우, 캐리어의 유화제로서 비이온계면활성

제가 포함되어 있을 때, 100℃이상에서의 안정성 불량 때문에 응집이 생긴다. 

- 염욕속에 과량의 염류가 첨가되었을 때 다시말하면, 셀룰로스계 섬유와 

횬교직물을 동일욕에서 직접염료나 반응성염료로서 염색할 경우 



- 염료의 분산액을 고온에서 냉각할 때 염료가 재결정하는 일이 간혹 있다. 

이 때 생긴 응집물은 환원세척해 버리면 깨끗이 없어진다. 

- 과량의 조제(분산균염제)를 첨가했을 경우도 응집이 생길 수 있다. 진한 

염욕(black, navy blue 등)에는 분산균염제의 첨가는 백해무익하다. 

 

 


